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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맞춤형 인지능력검사
도 시행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톤 트럭이 불안하게 비틀거리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싣고 있던 기름통이 폭발하면서 차들을 덮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창원 터널 참사.

사고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트럭 운전자가 76살 고령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
는 노인들의 운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65살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 2만 6천 건을 넘었고,
비중도 12％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5살 넘은 고령자라면,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고 적성검사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에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 능력 자가 진
단'이 포함됩니다.

특히, 치매가 의심될 경우 별도의 간이 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해 정밀 진단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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